
[보도자료] 쿠팡이츠서비스,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하반기 ‘찾아가
는 무상 안전점검’ 진행�누적 6200여명 참여
2026. 9. 30.

배달파트너가 지난 22일 경기 이천시 공설운동장에서 진행한 쿠팡이츠서비스의 무상 안전점검 지원을 받고 있다

전국 19개 지역서 배달파트너 대상 무상 안전점검 실시�소모품 교체·안전교육 지원
2023년부터 누적 6200여명 참여�국토교통부와 명의 대여·도용 근절 캠페인도 전개

2026. 09. 30. 서울 – 쿠팡이츠서비스(CES)가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배달파트너의 안전 운행을 지원하는 ‘찾아가는 무상 안전점검
프로그램’을 오는 11월까지 진행한다.

CES는 국토교통부,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등과 협력해 오는 11월12일까지 청주, 천안, 전주, 대구, 울산, 창원, 김해, 수도권 등 전국
주요 19개 지역에서 순차적으로 하반기 무상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이번 하반기 안전점검은 다가오는 겨울철을 미리 대비해 배달파트너의 안전 운행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눈·빙판길 등으로 운
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겨울철에는 이륜차의 사전 점검과 정비가 더욱 중요하다. 점검은 최근 운영 지역 내 배달 이력이 있는
쿠팡이츠 배달파트너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https://news.coupang.com/archives/67074/
https://news.coupang.com/archives/67074/


배달파트너가 지난 22일 경기 이천시 공설운동장에서 진행한 쿠팡이츠서비스의 무상 안전점검 지원을 받고 있다
CES가 2023년부터 운영해 온 무상 안전점검은 배달파트너들이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찾아가는 현장 점검’ 방식으로 상·하
반기 정기 운영되고 있다. 여름철 폭우와 겨울철 결빙 등 계절에 따른 주행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배달파트너들이 정기적으로 필요한 이륜차 안전 점검과 소모품 교체를 무상으로 받을 수 있어 안전 운행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는 평가다. 올해 상반기까지 6200여명의 배달파트너가 무상 안전점검에 참여했다.

점검은 한국오토바이정비협회 소속 전문 정비인력이 진행한다. △제동장치 △조향장치 △타이어 △구동계 등 주요 안전 부품에
대한 정밀 점검은 물론 △엔진오일 △미션오일 △브레이크 패드 △에어클리너 필터 △점화플러그 등 주요 소모품의 상태를 점검
해 필요에 따라 무상 교체를 지원한다. 또한 친환경 운행을 위한 소음·배기가스 측정도 함께 실시한다.

이와 함께 쿠팡이츠서비스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명의 대여·도용 근절 캠페인을 전개한다. 배달파트너와 협력사를 대상으로 명의
대여·도용의 위험성과 관련 규정을 안내하고, 위반 행위 적발 시 계약 해지 및 계정 영구 정지 등의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을 알리고
있다.

배달파트너가 지난 29일 서울 관악구에서 진행한 쿠팡이츠서비스 안전점검 행사에서 명의 대여·도용 근절 캠페인에 함
께하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한국도로교통공단과 협력한 현장 교통안전 교육도 진행한다. 교육 수료자에게는 안전용품을 제공해 안전 의식 제
고와 사고 예방을 지원할 계획이다.

쿠팡이츠서비스 관계자는 “배달파트너의 안전한 운행 환경 조성과 건전한 배달 문화 정착을 위해 다양한 지원 활동을 이어가고 있
다”며 “앞으로도 무상 안전점검을 비롯한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안전한 배달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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